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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농업박물관, 세계 최대 규모의 이집트 대박물관과 손잡다

- 2027년 업무협약(MOU) 체결 목표로 지속적인 협력 관계 구축 - 

□ 국립농업박물관(관장 오경태)은 2월 5일 이집트 카이로에 위치한 

이집트 대박물관(CEO Dr. Ahmed Ghoneim, 아흐메드 고네임)을 방문해 

업무협의를 진행하고, 2027년 업무협약(MOU) 체결을 목표로 상호 협의를 

지속하기로 했다.

○ 이번 협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고고학 박물관인 이집트 대박물관과 

한국의 농업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국립농업박물관이 전시 및 인적 

교류 등 국제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. 양 기관은 상호 

호혜 바탕에서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.

○ 국립농업박물관은 ▲온라인 전시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협력 ▲박물관 

운영 및 전시 기획 분야의 전문 인력 교류 등을 희망하였고, 이집트 

대박물관은 국립농업박물관의 입장에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하면서 

▲이집트 대박물관 전시공간을 활용한 한국의 곡식, 조리방법을 망라

하는 전통음식 관련 전시 개최 ▲한국의 발전된 ICT, 로봇 관련 기술

협력 등에 관심을 표명하였다.

□ 양 기관은 협력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026년 중 세부 협력 

내용을 조율하고, 단계적으로 협력 방안을 마련해가기로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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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오경태 국립농업박물관 관장은 “농업 문명의 발상지인 이집트 

대박물관과 협력하게 된 것은 국립농업박물관의 국제적 위상을 

높이는 중요한 계기”라며 “앞으로도 농업의 가치를 세계적 관점

에서 공유하고, 다양한 국제 교류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박물관

으로 나아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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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관련 사진

[사진설명] 국립농업박물관 오경태 관장(우측)과 이집트 대박물관 아흐메드 고네임 

관장(좌측)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.

[사진설명] 국립농업박물관 대표단이 이집트 대박물관 담당자들과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.


